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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우승을 이룬 카시와 선수, 스태포가, 서포토와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눴다.

카시와레이솔이 14년만에 2번째 우승
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에서 우라와레즈에 1-0 승리

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이 11월2일, 4만6675명 입장객이 지켜보는 국립경기장을 무대로 개최돼, 카시와레이솔이 
우라와레즈에게 1-0 승리. 1999년 이후가 되는 14년만에 2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카시와에게는 우승상금 1억엔, J리그컵,야마
자키나비스코컵,메달, 우라와에게는 J리그방패,메달, 각각 수여됐다. 준결승에서 패한 카와사키프론탈레,요코하마F마리노스에게는 3
위 상금 2천만엔을 수여. 또 결승 MVP상은 FW工藤壮人, 대회개막시에 23세이하 선수가 대상이되는 뉴히어로상은 요코하마
FM의 FW齋藤 学 수상했다. (2~3페이지 관련기사)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1/vol0211.pdf
원본다운
클릭 ☞



주력선수 몇 명이 출전정지, 부상으로 결
장한 카시와레이솔은, 우라와레즈의 공격
을 받으며 수세로 돌리는 시간이 길었다. 
첫 슈팅은 전반 추가시간에 들어서면서
다. 하지만 그 직후 2분 두 번째 슈팅이 
카시와에게 타이틀을 가쟈다준 천금골이 
됐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DF藤田優人
가 날카로운 크로스볼을 우라와 골문 앞
으로 보내자, 파사이드로 달리던 FW工
藤壮人가 헤딩슛. 우라와 GK山岸範宏
의 필사의 세이브에도 불구하고 골문 오
른쪽 구석으로 들어갔다.「전초전」이었
던 6일전 J1리그 30R에서 우라와에게 
1-2로 패한 후, 결승에 대해「1골이 승
패를 가를거라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던 
쿠도. 슛은 이 하나로 끝났지만, 리그전
에서 팀 최다득점을 올리고있는 에이스 
스트라이커의 진정한 활약. 우라와 DF槙
野智章의 공격참가도 체크하는등, 공수
양면 활약으로 결승 MVP상에 빛났다.
「팀을 위해 게임플랜,규율을 중시하는 
자세를 모두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넬
싱요감독) 팀은 후반에도 밀고 들어오는 카시와 수비의 허리 近藤(좌)가 우라와의 興梠 

돌파는 막는다

2013년11월2일 13:10 킥오프 국립경기장

 우라와레즈 0 1 카시와레이솔

[입장자수]4만6675명     [득점경과]
[주심]扇谷 健司   45+2분 0-1(카시와)工藤 壮人
[부심]大塚 晴弘/山口 博司
[대기심]今村 義朗

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쿠도(((((((((((((((((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카시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천금의 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결승골. . . . . . . . . . . . . . . . .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우라와는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통하지않았다쿠도(카시와)가 천금의 결승골. 우라와는 맹공도 통하지않았다

우라와의 공세를 끈질기게 견뎌내, 드디
어 환희의 순간을 맞았다. 카시와는 
2010시즌 J2리그전 우승으로 승격을 하
고, 다음해 느닷없이 J1첫 우승. 그리고 
작년시즌은 일왕배 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어져, 국내 3대타이틀 확들을 
클럽 역사에 새기게 됐다. 더욱이 야마자
키나비스코컵 우승으로 남미 코파스다메
리카나 우승 클럽과 대전하는「스루가은
행챔피언십2014」(내년 여름 일본에서 
개최예정) 출전권도 손에넣었다.
우라와는 볼 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

카시와를 밀어붙혔다. 1골을 쫓는 입장이 된 후
반은 점점 공세를 더해, 槙野의 드리블 돌파, 
세트플레이에서 那須大亮의 헤딩슛등, DF진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총공세. 그러나 MF의 柏木
陽介,阿部勇樹에게 찾아온 득점 기회는 살리
지못하고, 후반추가시간에는 FW興梠慎三가 골
네트를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은 
인정되지않았다. 시합후 기자회견에서「매우 속
상하고, 아픈 패전」이라는 페트로비치감독. 그
렇지만 특유의 공격축구를 관철하며「우라와가 
어느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보여줄수 있었다」라며 가슴을 폈다.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 토너먼트

[결승] 11/2(토)/국립경기장

[준결승]

[준준결승]

※표 우측 팀을 홈팀 취급한다. 
(표 우좌측팀:1차전 홈/좌측팀:2차전 홈)

카시와의 레안드로도밍게스(좌)는 오랜만에 실전에서 존재감

카시와에게 타이틀을 가져다준 귀중한 득점을 

한 工藤 오른쪽은 우라와의 GK 山岸

야마자키나비스코주식회사의 飯島사장이

카시와의 栗澤에게 마자키나비스코컵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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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경기장에서는 마지막이 된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 우라와와 카시와 서포터가 스탠드를 선명히 물들려 꽃을 곁들였다.

결전 전에 연례 나비스코키즈 배틀에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플레이 광장에서 열린 드리블게임에 Mr.빅치도 도전 페이스페인틍은 무료로 서비스

기념촬영 패널에서 양팀 서포터가 포즈 타월머플러등 결승기념 상품을 경기장 한정판매 동일본대지진 부흥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모금도 실시

넬시요감독(카시와)
「양팀이 전부를 거로 싸웠고,
 매우 격렬한 시합이었다. 카
시와는 개인의 기백,팀 전술
에서 힘든 시간이 길었지만, 
무너지지않고 개개인이 대응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전반 
초부터 수비에서 역습 형태가
 오늘 게임의 주요 흐름이었다. 후반 추가골 기회등 
생각할 부분은 물론 있지만, 오늘은 이런 결과로, 
어쨌든 내가 전해준걸 선수들이 믿고 실행해준것에 
감사하고싶다.」

페트로비치감독(우라와)
「결승 무대에서 진 것은 매우 
속상하고 아픈 패전. 카시와에
게 진 게임을 했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 전반 우리들이 공격
적으로 골을 넣는 자세를 보였
다. 후반은 리드당한 것도 있어 
위험을 안고 공격적으로 해 기
회도 많이 만들었다. 우리들은 결승 무대에서 당당
히 싸워, 선수는 최선을 다해주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졌지만 당당한 싸움이어서 가슴을 
펴고싶다. 반드시 또 이 무대에 서서 서포터에게 우
승을 바치고싶다. 」

오히가시 J리그체어맨
「현국립경기장에서의 (야마자키
나비스코컵의) 마치막 경기였지만, 
매우 화려하고 열띤 경기가 됐다. 
우라와레즈가 지배하는 시합 전개
였지만, 전반 한번의 기회를 잘 
살려, 역시 카시와레이솔이라는 
득점이었다. 어려운 시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끈질
기게 이겼다. 우라와는 아쉽지만 마지막 경기에 어
울리는 정말 기억에 남는 훌륭한 시합이었다. 국립
겨이장은 내년부터 보수에 들어가지만, 미래에 또 
새로운 국립경기장에도 꼭 같은 시기로 돌아오고 싶
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실회견에서 건투를 서로 비는 양팀 감독과 주장

결승 전날, 11월1일에는 국립경기장에서 우라와, 카
시와 공식연습, 양팀 감독, 주장이 출석한 공식회견
이 열렸다. 공식회견 자리에서 선수들은 내년부터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는 국립경기장에 대해서도 언
급, 우라와의 MF阿部勇樹는「어릴때부터 목표였
던 경기장이었다. 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도 깁브
다.」라고 말하며, 카시와의 MF栗澤僚一「여기서 
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면서, 전력으로 뛰고싶다.」
라고 결승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같은날 저녁에는 

결전전날 는 토쿄도내 호텔에서 전야제를 개최. 대회를 특별
협찬하는 야마자키나비스코 주식회사의 飯島茂彰 
대표이사장이「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지원해준 여러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싶다. 이와같이 매우 커다란 
대회가 되게해준 J리그 관련 여러분, 축구협회 여러
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다」
라고 인사.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가장 활약이 뛰
어났던 23세이하(대회개막시) 선수가 대상이 되는 

뉴히어로상 발표도 열
렸다. 수상한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FW齋藤
学는「설마 제가 이
상을 받을줄은 생각하
지 않았끼 때문에 매
우 기쁘다. 팀동료, 스
태프등, 관련 여러분에
게 감사를 해야겠다」
며 기쁨을 말했다. 뉴히어로상 齋藤学에게는 야마자키

나비스코제품 1년치도 증정됐다.

전야제에서 인사를 하는 飯島사장. 

왼쪽은 오히가시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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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리그 입회심사 (J2및J3)결과에 대해
J리그는 11월1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2입회를 신청한 FC마치다젤비아, 츠에겐
카나자와, 카마타마사누키 및 J3입회를 신청한 부라우부리츠아키타,후쿠시마유나이티
드FC,요코하마스포으&컬처클럽,SC사가미하라,ACS팔세이로,후지에다MYFC,FC류큐에 
대해서, J리그 입회를 승인했다.심사결과 및 각 클럽 개요는 아래와 같다.

■J2 입회를 승인 (조건부)

카마타마레사누키

브라우브리츠아키타

SC사가미하라

후키시마유나이티드FC

AC나가노팔세이로

요코하마스포츠&컬처클럽(Y.S.C.C)

후지에다MYFC

FC류큐

카마타마레사누키 카마타마레사누키

※단,11월24일에 개최되는 JFL 34R(홈경기)
에서 1472명이상 관중을 모아, 시즌 평균관
중수 3000명이상을 확정시키는 것 외, 12월
1일(일) 및 8일(일)에 개최하는「2013 
J2-JFL승강제전」승자가 되는 것이 J2입회 
조건이 된다.
※승인에 부대해, 경영상 지도사항이 별도 통
지돼 있다.

■J2 입회를 신청했지만, J3 입회를 승인

J2입회를 신청한 FC마치다젤비아,츠에겐카나자와 2클럽에 대해서는 JFL에서 순위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았기에, J2입회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J2라이센스 교부를 받은 것을 감안
해 J3에서 운영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J3입회를 승인했다.

■J3 입회를 승인 (조건부)

참여선임 건
J리그는 11월1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3년10월15일에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이사를 퇴임한 田中道博를 
참여로 선임했다.

참여
이름               이사재임기간
田中道博    2008년7월~13년10월 (재임기간 5년3개월)

2013 J2-JFL 승강전 개최결정 알림

         개최일   킥오프            대전상대             경기장

1차전 12월1일(일)  13:00

2차전 12월8일(일)  13:00

카마타마레사누키 가이나레톳토리
(JFL2위)        (J2 22위)
가이나레톳토리 카마타마레사누키
(J2 22위)      (JFL2위) 

香川県立
丸亀競技場
とりぎんバード
スタジアム

대회개요

시합방식

및

승패결정

90분간(전후반 각45분) 시합을 해, 승패가 결정나지않은 경우는 
무승부로한다. 승강제 승자는 2시합 승리수가 많은 팀으로 한다. 
승리수가 같은 경우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①2시합 득실차  ②2시합 원정골수
③2차전 종료시시에 30분간 (전후반 각15분) 연장전
※연장전에서는 원정골 룰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PK방식 (각팀 5명씩. 승패가 결정되지않는 경우 6번째 이후는 
1명씩 승패가 결정될때까지)

■주 1.카마타마레사누키가 11월24일에 개최된 JFL 34R (홈)에서 시즌평균 
      관중수 3000명을 확정시키는 것이 전제
     2. 올해는 본대회 패자는 JFL이 아니라 J3로 강등된다.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1/vol0211.pdf
원본다운
클릭 ☞



22세이하 젊은 선수 육성대책에 대해
~J3특별참가권「JFA/J리그 U-22선발팀(가칭)」

J3참가 결정~

J리그는 11월1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4시즌부터 시작하
는 J리그디비전3 (J3)에「J3특별참가권」으로서 J1,J2에 소
속된 22세이하 선수로 구성한 팀「JFA/J리그 U-22선발팀(가
칭)」(이하 U-22선발팀)이 J3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장래유망한 22세이하 젊은 선수 육성은 오랜 기간 세계를 시야
에 넣었던 J리그 나아가서 일본축구계의 커다란 과제가 되어왔
다. 이제까지 몇몇 시책을 실시해 왔지만, 22세 이하 선수의 
시합환경을 더욱 정비하기 위해, 이번 새로운 도전을 결정했다. 
이 팀의 2014시즌부터 공식시합 참가에 의해 올림픽출전을 노
리는 연령대 선수 강화도 시야에 넣는다.

1. 본건 결정에 이르는 배경
22세이하 젊은 선수는 공식시합 경험을 쌓으면 성장한다. 그러나 이런 육성 연
령대 톱 선수의 대부분이 18세에 프로계약한 후 2~3년간, 충분한 출전기회를 
얻지못하는 현실이 있다. 이것은 세계공톤의 과제로, 이미 몇몇 축구강호국가는 
아래처럼 근래, 대담한 시책을 만들어, 실시해 성적을 올리기시작하고 있다.

①세컨드팀의 하부리그 
참가
②새틀라이트리그 실시
③U-21리그 창설
④젊은선수 출전 
의무부여

⑤제휴클럽 제도

스페인,포르투갈(U-23)은 2부까지 가능
독일(U-23)은 3부까지
잉글랜드
잉글랜드 ※U-19는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
멕시코:톱리그는 21세미만선수를,최대765분(전시합
기간 절반)이상 출전시킨다.위반하면 승점감점.2부리
그는 여기에 U-23(OA4명)으로 실시
스페인.제휴클럽의 젊은 선수는 상위리그 출전가능

일본축구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대책 진척이 늦었다.
⇒새틀라이트리그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중지.중지 이유는 아래 3개로 집약된다.  
⒜대회 형해화(시즌말에 개최)⒝유스선수가 2종대회를 우선⒞경비(선수,코칭스태프)
⇒대학축구가 18~22세 선수육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충분. 
육성세대 톱선수는 대학이 아니라 J클럽과 프로계약을 선택한다는 실태도 있다.
⇒첫 프로계약을 맺으려는 선수가 성장(시합)기회가 많은 해외클럽을 고를 사태를 
초래할수도 있다.
2. JFA/J리그 (JFA기술위원회 강화부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책안
 지금까지 실시해온 대책을 포함한 젊은 선수육성대책은 아래와 같다.

①세컨드팀의 하부리그 
참가
②육성형 기한부이적
③J리그규약 제42조
  제2항과보조기준 개정
④JFA/J리그 U-22
 선발팀의 J3참가

새틀라이트리그 부할보다도,이방식이 바람직하다. 
위⒝⒞소화, 및 유연한 등록제도가 필요
이번 시즌도입끝.U-23선수의 윈도외 등록을 용인
2013년11월19일 J리그 이사회에서 결의

2013년11월19일 J리그 이사회에서 결의

3. J3특별참가권「JFA/J리그 U-22선발팀(가칭)」J3참가
⑴팀창설 목적
 장래유망한 22세이하(U-22) 선수의 시합환경을 정비해, 성정을 촉진한다. 연
령별 일본대표팀 강화
⑵J3에 참가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 (JFA)와 J리그가, U-22선발팀을 편성. J3에 특별
참가권으로서 참가하낟. 홈경기는 없고, 전부 대전상대 연고지에서 대전한다.
※팀 편성의 상세, 대회개요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J리그는 11월1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최강 팀에 의한 시합
참가」를 포함한 J리그 규약 제42조 제2항 및 보조기준을 개
정하기로 결정했다. 종래는 리그전,리그컵전 선발 멤버 11명에 
대해서「당해 시합직전 리그전 5시합 내, 1시합이상 선발멤버
로서 출전한 선수를 6명이상 포함해야한다」였지만「프로A계약
선수를 6명이상 선발시킨다」로 고친다. 또 감독과 클럽스태프
가 미디어등에 대해 발언한 것에, 이기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세로 중대한 의문을 초래한 경우,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젊은선수,특히 19~22세 공식시합 출전을 촉지하는 것이 개정
의 목적으로, 과밀화된 일정에 대처도 된다. J리그 규약 개정은 
2014년1월이며, 2014시즌부터 적용된다.

J리그규약 제42조 제2항 및 보조기준 개정

2013 J리그 어워즈
12월10일(화) 요코하마아리나에서 개최

BS스카파!에서 완전생방송 <17:30~22:00(예정)>

J1,J2에서 외국국적 선수 변경에 대해
~J리그 제휴국권 (가칭) 도입을 결정~

J리그는 11월1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리그 및 J클럽의 아
시아에 대한 성장전략 추진지원을 목적으로, 2014시즌부터 
J1,J2클럽의 외국국적 선수에 새롭게「J리그 제휴국권 (가
칭)」을 토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1클럽당 외국국적을 소유한 
선수의 최대등록 가능수는 1경당 시합 엔트리 가능수는 변경이 
없다.
■개요
J리그,J클럽의 아시아에 대한 성장전략 추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J1,J2 클럽은 외국국적 선수 3명(연령등 제약없음)과, 조건부 외국국적 선수 2
명 합계 5명을 등록할수 있다.
조건부 외국국적 선수로서, 현재 아마추어선수, 20세미만 프로C계약선수,AFC
(아시아축구연맹) 가입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아시아쿼터)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번 새롭게 J리그 제휴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 (J리그제휴국권(가칭)을 더하
기고 했다. (J3에 대해서는 대회방식 결정후에 발표)
■도입대상/시즌
J리그디비전1 (J1), J리그디비전2(J2)/2014시즌
■등롞대상선수
J리그 제휴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
■제휴국가권 도입후 왹국국적 선수 최대등록수 및 시합 엔트리수(출전수)

외국
국적선수

3명이내

조건부 외국국적선수

U20+C,
아마※

2명이내

아시아
쿠터※2

1명이내

제휴국가
권(가)

2명이내

등록수

최대
5명

시합엔트리수

팀 3명이내. 단「아시아쿼
터」또는「제휴국가권」선수
에 대해서는 1명에 한해 추
가할 수 있다.(최대4명)

※1 아마추어선수 또는 20세미만 프로C선수 ※2 AFC가맹국의 국적을 보
유한 선수 [참고① 2013년11월19일 현재 J리그제휴국(리그)]
태국(타이프리미어리그) 베트남(베트남국프로리그) 미얀마(미얀마내셔널리그) 
캄보디아(캄보리아리그) 싱가폴리그(싱가폴리그) ※현재 교섭중인 리그 있음
[참고② AFC가맹국 선수의 선수등록권(아시아쿼터)]
J리그의 게임레벨 향상,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적 가능성 개척, AFC가
맹국과 국제교류, 공헌 추진을 목적으로서, 2009시즌부터 도입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10월 수상선수 결정
매월 리그전 (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코
카콜라 J리그 월간 MVP」의 10월 수상선수가 결정됐다. 
J1은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GK榎本哲也, J2가 제프유나이
티드이치하라의 FW켄페스. 수상한 J1선수에게는 30만엔, 
J2선수에게는 20만엔 상금을 수여. 심사는 해당월 리그전에
서 활약을 대상으로, 축구전문 디이어와 J리그의 심사위원회
에서 열린다.

필리핀에서 하이라이트방송, 베트남에서 J2를 방송

필리핀 최대 민영방송 ABS-CBN Broadcasting Corporation 
(지상파)에서 11월15일부터 J1리그 하이라이트방송「JLeagu 
e Highlights Show 2013」방송이 시작됐다. J1 각 라운드 
개최후에 전체 9시합 득점 장명을 중심으로 한 하이라이트로 
30분 방송이 된다.
또 베트남 TV방송 VTC Digital Television Station에서는 스 
카파JSAT주식회사의 협력아래, 이번 시즌 J2리그 중, 41R 
FC키후 vs 콘사도레삿포로, 42R 삿포로 vs 기라반츠키타큐슈 
2시합을 생방송했다. J2시합이 베트남에서의 방송은 처음

JFA공인 C급 코치 양성강습회

해외에서 첫 개최에 협력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JFA) 및 공익재단법인 일본프로축구
리그 (J리그)는 11월 11~18일, 아시아 각국의 리그에서 뛰는 
일본인선수를 대상으로「JFA공인 C급 코치 양성강습회」을 싱
가폴에서 개최했다. 본 강습회의 해외개최는 처음. 동남아시아등
에서 뛰는 일본인 선수의 대부분이 현역은퇴후는 현지에서 지도
자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라이센스 취득 희망에 대응
했다. 이번에는 JFA 및 J리그가 함께 파트너십협정을 맺은 싱
가폴에서 개최하고, 싱가폴축구협회 추천의 싱가폴 지도자도 강
습자로서 초대했다.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1/vol0211.pdf
원본다운
클릭 ☞



순간, 이 버스는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생각해버린다. 차내는 젊은 여성으로 
붐비고 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근처의 
JR사쿠라지마역부터, 새 클럽하우스가 
있는 舞洲방면으로. 목적지는 틀림없이 
세레소오사카일테지만...연습시간에 맞
춰 평소는 텅빈 버스가 시끌벅적하게 
사람열기로 충만하다.
이번시즌.8년만에 칸사이에서 J리그를 
취재했다. 8년전 2005년은 잊기힘들
다. 우승경쟁은 마지막까지 대혼전. 감
바오사카가 카와사키프론탈레를 4-2로 
누르고 염원하던 리그 첫제패를 달성한 
한편, 1위였던 세로소는 FC토쿄에 종
료직점 동점골을 허용해, 아쉬운 눈물
을 먹었다. 빗셀코베는 J2강등의 쓰라
림을 당하고, 쿄토상가F.C.는 J2에서 
크게앞서며 승격을 차지했다. 번갈아가
며 희비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13년, 카사이 J1은 세레
소만 있고, 감바는 J2.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현장으로 돌아와, 처음 놀란 
것은 세레소의 변모였다. 우선 눈을 끈 
것은 柿谷曜一朗,山口  螢,扇原貴

J1과 J2, 칸사이세에 드라마
(야마무라요시타카)

1975년 12얼15일생. 카나카와현요코하마시출신.요코하마翠嵐고교-와세다대학졸업.2000년에共同通信社 입
사, 한일,독일,남아공 FIFA월드컵을 취재. 2년가 프로야구 담당을 거쳐, 이번시즌부터 다시 축구담당.

宏,杉本健勇,南野拓実등 육성조직 
출신의 유능한 선수가 많은 것. 그러나
「미남(?)」이 즐비해 여성팬이 끈이
지 안흔다. 카키타니가 EAFF동아시아
컵2013 결승대회에서 일본대표로 데뷔
해 우승에 공헌한 3골을 넣어 덩구 인
기는 과열됐다. 훈련후, 때로는 1시간 
이상도 사인과 사진촬영에 답하는 그들
의 서비스 정신은 머리가 숙여진다. 야
마구치는「대표가 아닐 때 온 사람도 
있으니까」라며 팬 심정을 헤아리면서 
색종이에 적는다.
피치에서는 森島寛晃,香川真司들이 
쓴 등번호 8을 계승한 카키타니가 골
을 양산.「키워준 세레소에서 활약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며 클럽에 깊
은 애착을 표하며, 동경의 번호를 짊어
진 그들의 유니폼 모습에「멋있다」라
며 반하는 에싱스가, 작년시즌은 14위
였던 팀을 상위로 끌어올렸다. 서포터
석에도 여성 모습이 눈에 띄고, 홈 광
중수는 과거 최다를 기록할것같다. 岡
野雅夫 대표이사장도「신규 고객을 
획득하고있다」라고 말한다. 인기,실력 
모두를 느끼게하는 1년이었다.

관중수로 말하자면 감바도 J2에서 
발군의 관중력을 보엿삳. 특히 원정
은 일제히 평균대비 2~3배 입장자
수였다. 일본대표전이 개최되지 안
흔ㄴ 지역에서, 遠藤保仁와 今野
泰幸의 플레이를 가까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은 역시 컸다. 다만 엔도
는「우리 시합은 많은 분들이 와줬
지만, 다른 시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많다. 일본축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J2데
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느꼈다.」라고 냉정했다. J1과 다
른 무대에서 싸우며, 지금까지와 다
른 시점에서 축구를 바라볼수 있었
을지도 모른다.

종반에 순조롭지 못했지만 감바은 1년
간 J1승격과 J2우승을 했다. 낙승했던 
것은 아니다. 加地 亮는「J2 선수의 
축구에 거는 헝그리정신은 배워야한다. 
J1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실력있는 선
수가 많이 있다」라며 실감했고, 콘노
도「이판사판으로 달려드는 선수는 역
시 어려웠다」고 되돌아봤다. 각팀에서 
표적이 되는 터프한 환경에서 개다한 
대로의 결과를 얻는 것은 옆에서 보던
것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우여곡적을 거쳐 새 경기장 건설도 
내후년에는 완성될 전망이다. 전력을 
다한 野呂輝久 대표이사장은 「새로
운 경기장엣 J1우승을 하고싶다」며 
거듭 말한다. 그렇게되면 분명 통쾌할 
것이다. 클럽의 꿈은 부풀어오른다.
빗셀코베는 감바와 힘들게 선두 다툼하
며, 상가는 작년시즌과 같이 3위로 J1
승격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올해야말로
라는 설욕 생각은 상당히 강하다. 4년
만에 칸사이 4팀이 J1에 모일가. 역시 
J1에서 오사카더비, 칸사이더비가 없는 
것은 쓸쓸하다.
많은 팬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내년 
시즌은 더비매치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
들에 대해, 라이벌 클럽끼리 협력해, 
서로 대전때 합동 팬서비스를 기획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프로야구에
서는 쿄진,야쿠르다.DeNA 수도권 구단
이 실시하고 있지만, 취재 경험상, J리
그 서포터쪽이 가까운 클럽에 대항의식
은 압도적으로 강하다. 카사이세가 지
혜를 서로 내놓고 타 시합에는 없는 
특전과 프리미어감을 연출해, 코시엔구
장에서 한신vs쿄진에게도 지지않는 이
벤트가 될 것이다.
8년전에 못지않게 칸사이세에게는 드라
마틱한 시즌이 머지않아 끝난다. 혼잡
한 버스에 흔들리면서, 더욱 칸사이 팬
이 뜨거워질듯한 시즌의 도래를 바라고 
있다.

柿谷(우)丸橋(좌)등,육성조직 출신 선수가 활약한 

C오사카. 팀도 호성적으로 홈경기 관중수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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